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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예술� 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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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만 시간의 법칙'을 의미하는 ‘10000(만)’의 News Clipping은
매주 문화예술 분야 주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 



문화예술� 동향

“만”은.....
매주 제공되는 뉴스 클리핑과 매월 
발행되는 이슈페이퍼로 구성되며, 

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구성원들과 개인 
작업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비예산으로 
시작되었습니다. 또한, 제목은 2015년 

부천문화재단 근무 당시 한 분께서 
말씀하신 아이디어임을 밝힙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정호 올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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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35호) 균형 잃은 문화정책, 지속 가능한 문화국가로 가는 길을 다시 묻다

 2025년 11월 첫째 주 문화정책 현장은 ‘예산의 양극화’,‘지속가능성의 실천’, 그리고 ‘지역 문화의 자생

력’이 중심 키워드로 떠올랐다. 내년도 정부 문화예산은 사상 처음 2조 6천억 원을 돌파했으나, 정작 지

방자치단체의 예술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되며 현장에서는 “균형 잃은 성장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.

◯ 2026년 문화예산 증액 속 지역·지자체 예산은 축소돼 문화예술 지원 양극화 우려
Ÿ 2026 문화예술 예산 2조 6천억 원 돌파…‘창작·향유·복지’ 3박자 강화’(스포츠한국, 2025.11.04.)
‑ - 2026년 문화예술 예산 2조 6,388억 원 편성, K-뮤지컬·문학 해외진출 8배↑
Ÿ 정부도 인천시도 내년 ‘지역예술지원’ 예산 대폭 삭감…인천예술계 ‘술렁’(기호일보, 2025.11.04.)
‑ - 정부 지역 예술 예산을 48억→10억 삭감, 인천시도 4~7억 감축 예정
Ÿ 세종시, 내년 예산 2조 829억 원 편성…도시기반시설·복지·경제·문화에 방점’(뉴스피치, 2025.11.03.)
‑ - 세종시 2026년 예산 2조829억 원 편성…복지 5,869억·문화 208억 원 반영
Ÿ 경기도의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,2025년도사무감사착수…“전체문화예산850여억삭감.문화재단사업축소‘송곳검증’ 예고”(프로섾스통신,2025.11.07.)
‑ - 경기도 문체 예산 850억 삭감, 문예사업 축소…의회, 11개 기관 감사 착수

◯ 지속가능성이 경쟁전략으로 부상한 가운데, K팝 등 공연예술 분야 탄소 감축 실천 미흡
Ÿ ‘지속가능성’, 기후·환경 이슈 넘어 ‘경쟁전략’ 중심축으로 떳다(넷제로 NEWS, 2025.11.02.)
‑ - 지속가능성 환경 이슈 넘어 경쟁전략으로…韓기업 82% AI로 ESG 실행
Ÿ 저탄소 콘서트, K팝 새 무대 될까…기획사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(한겨례, 2025.11.04.)
‑ - 국내 5대 K팝 기획사, 공연 탄소 감축 활동 미비…측정·공개율 0~20%

◯ 한국 행복도 하락 원인으로 사회 신뢰 부족과 경제 체감 악화가 지목되며 개선 필요
Ÿ “행복은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, 남 아닌 내 기준의 즐거운일 만들어야”(동아일보, 2025.11.02.)
‑ - “행복은 빈도와 사회적 연결이 핵심”이라며, 한국 행복도 147개국 중 58위는 사회 신뢰·배려 부족 탓
Ÿ 국민들 경제평가 2020년 이후 최저…개인 행복도 하락세(강원도민일보, 2025.11.06.)
‑ - 국민 경제 체감 3.88점·행복도 6.34점·중산층 인식 39.5%로 하락세

◯ 청년 고립 증가 속 예술 치유 프로그램이 사회 복귀와 정서 회복의 대안으로 주목
Ÿ ‘쉬었음’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264만1천명…30대 4년째 증가(한겨례, 2025.11.05.)
‑ - 올해 8월 '쉬었음' 인구 264만 1천명, 30대는 32만 8천명으로 4년째 증가
Ÿ "잘 지냈어" 보다 좋은 말은…연극 보던 은둔 청년들 '눈물 글썽'(머니투데이, 2025.11.06.)
‑ - 나주복합문화공간3917에서예술 치유 프로그램 통해 고립 청년들의 사회 복귀와 감정 회복을지원하는행사진행

◯ 예술활동증명자 20만 명 돌파에도 불구, 예술인 금융 접근성은 낮아 생활안전망 지원책 강화 필요
Ÿ 한국예술인복지재단,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20만 명 돌파(비욘드포스트, 2025.10.31.)
‑ -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20만 명 돌파(2025년 10월 기준), 4년 반 만에 10만 명 증가
Ÿ 예술인들에게 가혹한 은행…제1금융권 대출 경험 15%뿐(한겨레, 2025.11.06.)
‑ - 예술인 179명 중 83.2%가 고금리 대출 이용, 43% 채권추심 경험. 2029년까지 금융접근성 개선 필요

◯ 예술행정의 산업·행사 중심 편중 속 창작자 지원 부족 지적, 맞춤형 제도 개선 요구
Ÿ 안성맞춤의예술행정기획자를 찾습니다! - 서류 창작'에갇힌예술현장, 시스템 전환의대해(금강일보, 2025.11.05.)
‑ - 기초예술단체 창작보다 서류 집중. 맞춤형 행정지원·제도 개선 시급하다는 지적
Ÿ 예술이 산업이 될 때, 인천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(인천일보, 2025.11.03.)
‑ - 인천, 문화예산 1조 원 중 65%가 산업·행사에 집중…예술인 지원은 20% 미만
Ÿ “유명 가수 초청도 좋지만, 지역예술단체 지원 늘려야”(충청뉴스라인, 2025.11.02.)
‑ - 태안군 외부행사 예산 28억 원 vs 지역예술단체 지원 3.45억 원

◯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 수요 증가 속, 국내외 레지던시가 실험성과 교류 중심으로 확장
Ÿ 지속 가능한 예술 창작 레지던시, 새집 짓기(경남일보, 2025.11.04.)
‑ -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융합형 레지던시로 포용·실험성 강화하며 국제 예술 교류 허브로 성장
Ÿ “서울에 가깝고 공간 넓고” 예술가들이 몰리는 이곳(매일경제, 2025.11.07.)
‑ - 삼송테크노밸리 서울 인접·60평 작업실·1,400점 수장고 등으로 예술가 30명 이상 입주

◯ AI 시대 일부 전공 취업률 양극화 속 반복 업무 일자리 감소로 재정·고용 정책 전환 필요
Ÿ 문화콘텐츠학과 취업률 61.7%,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(에듀진, 2025.11.02.)
‑ - 문화콘텐츠학과 취업률 평균 61.7%, 상위권 대학 80%↑·일부 전공은 0명 기록
Ÿ AI 시대, GDP 늘지만 일자리 줄어…"재정 패러다임 대전환 불가피"(아시아경제, 2025.11.04.)
‑ - AI로GDP는최대3%대성장, 일자리는20년내사무·행정, 콜센터, 운송·물류, 제조·서비스직등반복업무중심소멸가능

◯ 짧고 빠르게 소비하는 시대, 감성도 ‘속도’와 ‘형식’에 맞춰 재구성
Ÿ 작게, 많게, 빠르게 경험하는 시대, ‘픽셀라이프’(시선뉴스, 2025.11.06.)
‑ - 2026년 작고 빠른 경험을 중시하는 ‘픽셀라이프’가 소비 트렌드로 부상

https://www.dailysportshankook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17692
https://www.kihoilbo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02539
https://www.newspeach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511
https://m.pressna.com/news/newsview.php?ncode=1381224932626543&fbclid=IwY2xjawN6sdt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6mUIo-U7wcYliofKHbH8uz_CaahDXBRFKUFxDwFJ4BArweF-ZxUxdK6aAP8Q_aem_Ec_mi9cC7HT9jLxKDaYWwg
https://www.netzeronews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920
https://v.daum.net/v/20251104142114749
https://www.donga.com/news/Society/article/all/20251031/132629021/1
https://v.daum.net/v/20251106090247982
https://v.daum.net/v/20251105164620006
https://www.mt.co.kr/culture/2025/11/06/2025110613364467684
https://www.beyondpost.co.kr/view.php?ud=20251031083039703146a9e4dd7f_30
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1227472.html
https://www.ggilbo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122394
https://www.incheonilbo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307803
https://www.ccnewsline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11127
https://www.gn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22632
https://v.daum.net/v/20251107180310606
https://www.edujin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1407
https://www.msn.com/ko-kr/news/other/ai-%EC%8B%9C%EB%8C%80-gdp-%EB%8A%98%EC%A7%80%EB%A7%8C-%EC%9D%BC%EC%9E%90%EB%A6%AC-%EC%A4%84%EC%96%B4-%EC%9E%AC%EC%A0%95-%ED%8C%A8%EB%9F%AC%EB%8B%A4%EC%9E%84-%EB%8C%80%EC%A0%84%ED%99%98-%EB%B6%88%EA%B0%80%ED%94%BC/ar-AA1
https://www.sisun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08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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Ÿ 경험한적 없는 시절에 대한 향수가 불러온 ‘복고 열풍’(동아일보, 2025.11.05.)
‑ - Z세대 60%가 디지털 이전 시대로 회귀 원해… 복고 열풍 확산

◯ 서점의 새로운 생존 방식과 지역문화 확산…나눔·공간판매·지자체 지원 등 다양
Ÿ “책값은 어른들이 낼 테니 마음껏 읽어요”···작은서점이 일으킨 선한 기적(경향신문, 2025.11.03.)
‑ - 청주 독립서점 ‘책방, 앤’, 700권 장서로 시작…청소년 책 나눔 월 3권→30권, 전국 15곳 확산
Ÿ 서점인데 입장료를 받는다고? "책이 아니라 공간을 팝니다"(조선일보, 2025.11.05.)
‑ - 책 대신 공간을 파는 서점 분키쓰…입장료·시간 과금으로 3300㎡ 공간서 수익 창출
Ÿ 전국 서점 폐업 추세…전주 지역서점은 증가(전북일보, 2025.11.06.)
‑ - 전주 2021년 76곳→올해 95곳…‘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’도 한몫

◯ 지역민이 주도하는 문화활동과 제도 개선이 지역 문화의 활력과 정체성 함양
Ÿ "홍대보다 재밌다" 2030 바글바글…밤마다 들썩이는 곳이(한국경제, 2025.11.04.)
‑ - 신촌 거리공연, 2023년 755건 → 2024년 1,328건(75.8%↑), 2025년 996건(10월까지)
Ÿ 구로문화재단, ‘기부금으로 만든 동네 여행 지도’ 성료(지벨리타임스, 2025.11.04.)
‑ - 구로문화재단 기부금 100% 활용해 13개 여행코스·안내서·영상 제작 완료
Ÿ 시민배우가 전하는 우리 지역 이야기, 뮤지컬이 되다(KBS, 2025.11.04.)
‑ - 창원시민 30여 명이 6개월간 연습해 다문화 주제 뮤지컬 공연
Ÿ 인천민예총 이슈포럼, '인천시 문화 조례 전면 개편 필요성 제기'(문화오늘, 2025.11.06.)
‑ - 6개 문화조례 혼재·위원회 10여 곳 미설치. 2029년까지 자치·정합성 등 4대 원칙 따라 개편 필요

◯ 지역공동체 회복 위한 제도·정책 강화…연대경제국 신설·기본법 제정·리빙랩 확산
Ÿ 행정안전부, ‘사회연대경제국’ 신설...연대·공동체 회복 정책 집중(소셜임펙트뉴스, 2025.11.08.)
‑ - 사회연대경제국 신설…참여·연대 기반으로 지역공동체 회복과 정책 혁신 추진
Ÿ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을 기원하며(중부일보, 2025.11.03.)
‑ - 전국 228개 중 216곳 마을조례 운영, 공익문제 해결 위해 공동체 기본법 제정 시급
Ÿ 상주시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(41) 공동체가 살아나는 현장, 인구 회복의 실마리를 품다.(대구일보, 2025.11.08.)
‑ - 주민이 실험가가 된 마을, 자립과 회복을 이끈 리빙랩이 지역의 미래를 제시
‑

◯ 지역 자원 기반 창작 생태계 조성이 지방의 지속가능한 문화·콘텐츠 경쟁력 키워
Ÿ ‘로컬 크리에이터 키운다’ 제주 전용펀드 150억 조성(제주의 소리, 2025.11.03.)
‑ - 제주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위해 2026~2028년간 150억 전용펀드 조성
Ÿ "강원형 로컬 100+ 사업 추진…지속가능한 콘텐츠 발굴"(강원일보, 2025.11.04.)
‑ - 강원도 20개 지역 150여 자원 발굴·50개 콘텐츠 개발·10개 산업화 추진 필요

◯ 공연산업의 성장과 분산을 위해선 정확한 관객 데이터와 지역 인프라의 균형 발전 필요
Ÿ 5만석 이상 아레나 필요하다는데, 관객으로 모두 채울 수 있나(서울겨제, 2025.11.03.)
‑ - 정부 2030~32년 5만 석 아레나 추진…국내 가수 15만 동원 드물고 통계도 부재
Ÿ 연극도 몇 명 봤는지 알고 싶다(조선일보, 2025.11.04.)
‑ -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정보공개 확대 토론회서 연극계 80% 찬성, 대중음악계 70% 반대
Ÿ ‘지역 인프라’ ‘검증된 흥행작’의 선순환이 이끈 공연계 변화(데일리안, 2025. 11.06)
‑ - 2025년 3분기 공연시장 티켓 상위 10개 작품 비중 25.2%, 지역공연 35%로 확대

◯ K-콘텐츠 산업화 본격화…수출 안전망과 제도 강화로 글로벌 시장 확장 기반 마련
Ÿ K-콘텐츠 수출 안전망 가동…콘진원, 단기수출보험 가입 지원(디지털타임즈, 2025. 11.05)
‑ - 콘텐츠 기업 대상 단체보험 지원…수출대금 최대 2만 달러 보상
Ÿ 단순 공연예술 넘어 문화산업으로…K뮤지컬, 2막이 오르다(아시아경제, 2025.11.04.)
‑ - K뮤지컬 60주년 티켓 매출 5,000억 돌파 예상·정부 예산 241억으로 8배↑, 진흥법 추진에 여야 공감대 형성

◯ 창작뮤지컬 성장에 맞춰 공정한 유통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공연 생태계의 지속성 좌우
Ÿ 중소극장 넘어 대극장으로…창작 뮤지컬의 다음 스텝(아시아경제, 2025.11.05.)
‑ - 브로드웨이보다 시장 작지만 한국 창작뮤지컬 활발, 대극장 확대 위해 쿼터제 같은 제도 필요
Ÿ “9만원 표, 27만원에 팝니다”(조선일보, 2025.11.05.)
‑ - 뮤지컬 ‘어쩌면 해피엔딩’ R석(정가 9만원) 티켓이 27만원에 암표 거래에도 단속근거 없어

◯ 침체된 미술시장에 회복 조짐…경매 낙찰액 증가로 시장 반등 가능성 주목
Ÿ 증시는 날아가는데...냉랭한 미술시장에도 훈풍 불까(한국경제, 2025.11.04.)
‑ - 3분기 미술 경매 낙찰총액 313.5억 원, 전년 대비 32% 증가하며 회복세

https://www.donga.com/news/Economy/article/all/20251104/132702574/2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32/0003406259?lfrom=facebook&fbclid=IwY2xjawN1akZleHRuA2FlbQIxMQABHp2hq_LUcIceOvFdAgalCdn3WZFT-7Re7yjjMkDWlVpxKeKNEMiq3iS64eQF_aem_o-1GyHK3d6qDKiEuAJtB8g
https://www.chosun.com/economy/weeklybiz/2025/11/06/VX4HKEQONBCEFIJAJOW6XIWZ7I/
https://v.daum.net/v/20251106163515472
https://v.daum.net/v/20251104130251881
https://www.gvalleytime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944
https://v.daum.net/v/20251104200539388
https://www.culturenow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44&fbclid=IwY2xjawN5G_t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65gh_CRq9xQ4BJuS7pJo-aWa5oC98i7ZJM_CrvmaBVtZq97u0io5QTqhdk7w_aem_6kAmGGT2Py66cI-WKcZx8A
https://www.socialimpactnews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918
https://v.daum.net/v/20251103132758327
https://www.idaegu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51772
https://www.jejusori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40880
https://m.kwnews.co.kr/page/view/2025110310511376359
https://v.daum.net/v/20251103020013846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3/0003938718
https://v.daum.net/v/20251106125412151
https://v.daum.net/v/20251105135247680
https://m.news.nate.com/view/20251104n13437
https://v.daum.net/v/20251105105613919
https://v.daum.net/v/20251105005346199
https://v.daum.net/v/202511041420477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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◯ 축제와 연계된 지역 상권 활성화…문화 이벤트가 지역 경제와 창업 생태계에 활력
Ÿ 올해 대구 '치맥축제' 115만명 찾았다…"생산유발효과 684억"(뉴스1, 2025.11.05.)
‑ - 2025 대구 치맥축제 방문객 115만명, 소비지출 323억·생산유발 684억
Ÿ 과천시 '축제 특화 상인대학', 지역 상권에 새바람 일으켜(THE FACT, 2025.11.07.)
‑ - 과천시 11.19~12.17 상인대학 운영…축제형 메뉴 실습·외식 창업 실무 교육 제공

◯ 지역 문화의 세계 진출 확대…글로벌 협력으로 로컬 예술의 경쟁력과 교류 기반 강화
Ÿ 부산문화재단, 지역 예술가 해외 진출 지원…아시아 문화교류 선도(BreakNews, 2025.11.07.)
‑ - 부산문화재단 예술가 5팀 해외 진출 지원·日 예술제·공연 교류로 협력 강화
Ÿ 충남도, ‘프랑스 3대 현대미술관과 손잡고 글로벌 협력 본격화’(지이코노미, 2025.11.06.)
‑ - 충남도 프락재단, 아쉬 뒤 세즈 등 프랑스 3대 현대미술기관과 MOU 체결…총 4,600점 소장품 협력

◯ 공공문화시설의 유료화 논의와 개방형 복합문화공간 확산
Ÿ 관람객 500만 돌파 국중박 유료화 시사에 해외 박물관 사례는?(연합뉴스, 2025.11.05.)
‑ - 세계 주요 박물관 입장료 최대 4만원대, 할인·면제 다양…국중박 유료화 찬반 논쟁
Ÿ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, '열린' 문화시설로 짓는다(아시아경제, 2025.11.06.)
‑ - 6.6만㎡ 복합문화시설로 2029년 준공 예정. 시민 위한 개방형 설계 적용
Ÿ 구리시, 시립미술관 건립 본격화…'예술·문학·삶이 흐르는 열린 공간으로'(여성신문, 2025.11.05.)
‑ - 구리시립미술관 총면적 4,500㎡·지하1층·지상2층으로 변경. 복합문화공간으로 2029년 완공 예정

◯ 폐교, 지역 자산으로 재활용…제도 개선과 투자 통해 주민 위한 문화·공공시설로 전환
Ÿ 강원 미활용 폐교 50곳, 지역주민 활용 길 열렸다(강원도민일보, 2025.11.06.)
‑ - 강원도 489개 폐교 중 51곳 미활용…정부, 용도 확대·절차 단축 등 제도 개선 추진
Ÿ 폐교가 문화시설로…인천 옹진군 '소야랑' 개관식(연합뉴스, 2025.11.04.)
‑ - 옹진군 폐교 소야분교에 55억 9천만원 투입해 문화시설 '소야랑' 개관
‑

◯ 사회 전반에 퍼진 차별과 혐오 문제…다양성과 인권을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
Ÿ 진해아트홀 관장 장애인 차별 발언, 문제 해결 지지부진(경남도민일보, 2025.11.03.)
‑ - 진해아트홀 관장 장애인석 관련 발언 논란…장애인단체 7곳 사퇴 요구
Ÿ ‘유효성’ 다한 고성장 시대 교육…다양성 시대에 맞게 변해야(한겨레, 2025.11.05.)
‑ - 2025년 학령인구 697만명, 15년간 30%↓…이주배경 학생 20만명, 2.5배↑
Ÿ 불특정 다수 향한 혐오·차별‥"차별금지법 도입 필요"(MBC NEWS, 2025.11.03.)
‑ - 서울 성수동 카페 ‘중국인 사절’ 공지 삭제…인권위 조사 후 서명 받아
Ÿ 불특정 다수 향한 혐오·차별‥"차별금지법 도입 필요"(MBC NEWS, 2025.11.03.)
‑ - 인권위 '중국인 사절' 카페 등 혐오·차별 5건 조사…차별금지법 제정 필요

◯ 지역 고유 자산의 세계화…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문화도시로의 도약
Ÿ 신안 '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' 신규 지정…세계적인 명소로 개발(뉴스1, 2025.11.05.)
‑ - 1028개 섬 활용 중소벤처부 ‘1004섬 문화예술산업특구’ 지정…세 번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추진
Ÿ ‘직지심체요절’ 본향 세계로…청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(한겨레, 2025.11.06.)
‑ - 청주 직지 본향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(공예·민속예술) 선정…국내 13번째
Ÿ 지역 캐릭터, 도시 브랜드를 넘어 경제 자산으로(소비자평가, 2025.11.03.)
‑ - 강원 감자 75톤 활용해 감자칩 18만봉 생산·전국 판매…대전 꿈돌이 라면 4개월 100만개 판매

◯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 확대 속,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의 핵심 과제로 부상
Ÿ 부산남구문화재단 공식 출범… ‘문화도시 남구’ 도약 발판 마련(부산남구문화재단, 2025.11.03.)
‑ - 2025년 10월 31일 100여 명 참석 속 부산남구문화재단 공식 출범
Ÿ 충북도의회, 문화재단 투명성 강화 촉구(브릿지경제, 2025.11.07.)
‑ - 충북도의회 문화재단 행정감사서 수의계약 78% 특정업체 지적하며 투명성 강화 촉구

◯ 부천아트센터 대표에 오르간 전공 예술가 선임
Ÿ 부천아트센터, 신임 대표이사에 박은혜 선임(코리아타임뉴스, 2025.11.03.)
‑ - 부천아트센터 2025년 11월 1일 오르간 전공 예술가 출신 박은혜 신임 대표이사 선임

◯ 문화유산·문화공간 보존 갈등…재개발·협약 종료·무단 철거로 훼손 우려 제기
Ÿ 최휘영 장관 "종묘 가치 훼손하는 서울시 세운상가 재개발 반드시 막겠다"(아시아경제, 2025.11.07.)
‑ - 문체부 장관 종묘 훼손 우려로 세운상가 재개발 반대 및 법령 개정 추진 밝혀
Ÿ 사라지는 산지등대 문화예술 공간’(제주MBC, 2025.11.03.)
‑ - 산지등대 문화공간 하루 200명 방문·5년간 운영 후 협약 종료로 내달 10일 폐쇄 예정
Ÿ 익산시, 국가 문화유산 무단 철거 말썽(익산열린신문, 2025.11.05.)
‑ - 익산시 13억 들여 문화유산 가옥 2동 무단 철거…국가유산청 원상복구 요구 거부

◯ 공정성 결여된 인사평가로 인한 승진 차별과 기관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
Ÿ "평가 만점인데 17년째 승진 못했어"…8000만원 달라는 직원(한국경제신문, 2025.11.09.)
‑ - 인사평가 방식의 오류로 초소형 부서 근무 간호사가 17년간 승진 누락, 병원은 2,250만원 배상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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